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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다음에 양 가 한번 읽어볼까ok. 00 .

다질 적인 계열들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면 이로부터 체계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귀결들이,

따라 나오게 된다 가령 가장자리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번개나 천둥처럼 사건들. ‘ .

이 터져 나오고 현상들이 번득인다 어떤 시 공간적 역동성들이 체계를 가득 채우고 그런. - ,

가운데 짝지은 계열들의 공명과 그 계열들 밖으로 넘치는 강요된 운동의 진폭을 동시에 표

현한다 이 체계에는 어떤 주체들이 서식한다. .

그 주체들은 애벌레 주체인 동시에 수동적 자아들이다 왜 수동적 자아들인가 이는 그들이- . ?

짝짓기와 공명들에 대한 응시와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애벌레 주체들인가 이는 그들. - ?

이 역동성들의 지지대이거나 인내자이기 때문이다 사실 강요된 운동에 필연적으로 참여하.

게 되는 순수한 시 공간적 역동성은 오로지 생존 가능성의 극한에서만 체험될 수 있다 훌- .

륭하게 구성된 주체 독립성과 능동성을 띤 모든 주체는 이런 체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,

하고 따라서 이 순수한 역동성을 통해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는 이미 발생학이 가르쳐주고.

있는 진리이다.

그 진리에 따르면 오로지 배아가 견뎌낼 수 없는 한에서만 어떤 체계적인 생명 운동들이

있을 수 있고 또 그 운동들이 미끄러지거나 비틀릴 수 있다 이런 운동들을 감수하지 못하.

는 성체는 갈기갈기 찢긴다 어떤 운동들은 그저 견뎌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앞에서는.

누구나 수동적인 인내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한에서 이 인내자는 다시 어떤 유충이.

나 맹아일 수밖에 없다 진화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퇴화를. .

겪는 것만이 진화하고 말하자면 안으로 말란 것만이 밖으로 펼쳐지는 것이다.

악몽은 아마 깨어 있는 사람도 심지어 꿈꾸는 사람도 견뎌낼 수 없는,

어떤 심리적 역동성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꿈꿀 겨를도 없는 깊은 잠.

에 빠진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는 역동성이 아닐까?

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철학 체계의 고유한 역동성을 구성하는 사유가,

데카르트의 코기 토에서 그렇듯이 깔끔하게 구성되고 완성된 어떤 실체

적 주체와 묶일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사유는 오히려 애벌레 주체. -

를 규정하는 조건 안에서만 견뎌낼 수 있는 이 끔찍한 운동들에서 나온

다 체계는 오로지 그런 주체들만을 허용한다. .



왜냐하면 그런 주체들만이 강요된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그 운동을 표현하

는 역동성들의 인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철학자조차 자신의 고유한 체계의 애.

벌레 주체일 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체계는 단지 체계 밖으로 넘쳐나는 다질 적 계열- .

들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체계의 차원들을 구성하는 짝짓기 공명 강요된 운동. , ,

등도 체계를 온전히 정의하지 못한다 그 체계에 서식하는 주체들이 있어야 하고 그 체계. ,

를 가득 채우는 역동성들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이 역동성들로부터 개봉되는 질과,

연장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.

수동적 자아 견뎌낼 수밖에 없는 인내자,▲

그 예를 들어서 병 같은 거 있잖아 병이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예고를 안 한다는 거.

지 예고를 너 일 년 후에 아플 테니깐 준비하고 있어 하면 훨씬 낫거든 그게 그런데 이, . , .

게 예고를 안 해 안 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안 좋아져 그게 사람 굉장히 힘들게. .

만드는데 왜 그러냐 우리의 주체성이나 의식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결과거든? .

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배가 아프다고 치면 야 분 후에 배 아프니깐 준비해 이게 아니, 30 .

란 말이야 준비는 한참 전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내가 의식으로 그것을 느끼는 것은 딱 결.

과 나올 때 느끼는 거지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. , . .

것은 굉장히 이제 힘들죠.

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 많지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. .

가주세요 이러더니 갑자기 갔더니 의자가 없어요 책상이 없어 이런 것 누가 날 되게 좋. . . .

아한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다음에 우리 만나지 말자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, .

그러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오는 거야 그것을 주역에서는 봉변이라고 해 봉변 주역이라고. . .

하는 것은 변을 연구하는 거지 변 체인지 변화 그런데 이제 봉변이지 봉변 변을 만' ' . ' '. , . . , .

나는 거야 봉 그러면 갑자기 만나는 거야 그래서 봉변당하는 거야 그 이벤트죠 이벤트. ' ' . . . .

스토아학파가 가끔 얘기하는 이벤트지 지금은 이제 그나마 그게 없어져 가지고 좀 나은데. .

옛날에 보면 잘 보면 기가 막힌 게 그 벼슬아치가 뭘 대역죄에 걸리면 삼족을 멸하잖아, .

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경우 구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죠 자주 있지는 않지만 삼족을 멸하는?

경우는 가끔 있어요 서양도 그래 서양도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그렇다 치고 그 애들은 어. . .

떤 태어나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는 거야 그냥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. . ,

지 왜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거지 기가 막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역사가 그래도 지금. . ... .

도 뭐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그래도 좋아져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그래도.

지금은 재판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기가 막히죠 역사를 읽어보면. .

일상적인 운동 속에 행복▲

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꼭대.



기에 앉아있고 여기서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나로서는 이게 갑자기 내 엉덩이 탁 찌르, .

고 올라온다니깐 이게 이런 식으로 아주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인생은 라는 말이 그래. . . ' '告

서 나오는 거야.

그러니까 보통 아주 일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감사해야 돼 아주 고마.

워해야 되는데 보면 내가 가끔 생각하는 게 요새 내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거든 말 말을. ,

배우려고 일본어를 배우고 그래서 일본어 회화가 몇 달 하니깐 많이 늘었어 약간 더듬대, .

긴 하는데 제법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일본어 학원하고 일본어 늘고 나와서 밥 먹고 그다,

음에 내가 카푸치노에 중독자거든 그거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카푸치노 한 잔 마시고 그럴.

때 탁 가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도 내가 나이 오십까지 죽지 않고 늙어서.

카푸치노 먹는구나 그래도 이게 행복하다는 생각 가끔 해요. .

그러니까 지금이야 옛날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죽는 거야 그런 일이.

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게 힘든 거지 인생이라는 게 그런 얘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. . . . .

수동적 자아일 수밖에 없는 애벨레 주체들이고 그 쪽에 그 위쪽에 표현이 섬뜩한데 이217

런 운동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성체는 갈기갈기 찢긴다 그래서 어떤 운동들은 그저 견뎌낼.

수밖에 없고 병이 그렇죠 병 자기가 아픈 것도 자기가 아프지만 가까운 사람이 아픈 것도. .

마찬가지예요.

그 앞에서는 누구나 수동적인 인내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는 거 외에는 달리.

방법이 없는 거지 인간한테는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 말처럼 정말 자. . . ?

기가 그 사건을 산다 이런 말 하거든 사건을 산다 말이 이상한데 사건을 산다 그런 거죠. . . , .

어 오케이~ .

시스템을 고려한 주체성 사유▲

근데 이제 보면 마지막에 짝짓기 공명 강렬한 운동 같은 것은 요 시스템 시스템이라고도, , ,

하고 뒤에 가면 잠재성 구조 다양체 뭐 여러 가지 말로 부릅니다 이 사람이 그것에 어떤, , . .

그 객관적인 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지금 얘기한 계열이니 뭐 이런 것은 그structure ,

것만 가지고 안돼요 거기에 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주체들이죠 그 시스템 그. . ,

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주체가 깃들지 않은 시스템은 그냥 이것도 하나의 물질적인 체계야.

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겠지.

거기에 주체 가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다이나믹스 가 들어가야 되고subjectivity (dynamics)

그 주체가 시스템이 딱 죽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그다음에 뭡니까 퀄리티 가, ? (quality)

들어가야 되겠지 퀄티가 퀄리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색깔이 없다면 다 있는. .

데 색깔이 없어 끔찍하죠 상상도 하기 싫지 그렇지 그래서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연장. ? . ?

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주체 다이나믹스 퀄리티 연장들 이제 이런 게 시스템은 시스템, . , , , .

인데 그게 추상적 구조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이런 잠재성과 현실성을 충분

히 사유할 수 있다는 거죠.


